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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봉사단은 7월 18일(목) 오전 6시부터 베트남 하이퐁시 소재 라이수완 (Rai xuan) 마을로 이동, 저녁 6시 반까지 글로벌 봉사활동을 이어갔다.��라이수완 마을은 한국으로 온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많은 곳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적지 않은 지역이다.��봉사단은 이날 하노이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·미용 서비스,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, 한국문화 체험 등 나눔 활동을 펼쳤으며, 결혼이주여성의 친정가족만을 위한 하노이 봉사와는 달리 마을 전체 수 백여 주민이 모인 이날은 봉사단이 잠시 쉴 틈 조차 없을 만큼 북새통을 이뤘다. ��봉사활동 병행과 함께 오후 4시 반부터는 마을 공동 화장실과 장애인 가정의 주택 신축 건립의 완공을 축하하는 기념식 및 마을 잔치가 열렸다.  ��고엽제 후유장애로 이동조차 어려운 장애인 부부의 주택은 애초 개, 보수를 할 예정이었 으나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버리는 흙벽 때문에 전부 부수고 새로 집을 신축했다. ��초등학교 환경공사와 같이 이뤄진 마을 공동 화장실 역시 기존의 악취 나는 재래식 화장실 대신 깨끗한 새 건물로 재탄생했다. ��UCC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장복 KT노동조합 조직실장은 이날 마을잔치를 축하하며 “곱디 고운 귀한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낸 라이수완 주민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”고 밝힌 뒤 “UCC 와 함께한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길 기원한다”고 인사를 건넸다. ��라이수완의 인민의장 또한 “마을 최초의 외국인 봉사단의 참여를 환영하며, 인민과 당 간부를 대신해 UCC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린다”고 답했다. 한편 UCC는 이날, 라이수완 행정 당국으로부터 마을과 주민 생활개선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.





베트남 시골, ‘라이수완’ 마을에 잔치 열렸네!�주민 등 300여 명 모여 ‘UCC 하우스 1호’ 등 완공 기념식 개최










